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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그림찾기

◎ 위 그림에 숨어있는 아래 그림을 찾으며
 영어 단어도 익혀 보세요. (해답은 P53)

Pickaxe
(곡괭이)

MRE
(전투식량)

Skillet
(냄비)

Ammo box
(탄약통)

Flashlight
(플래시)

Mail
(우편봉투)

Liberty Bell
(자유의 종)

Goggles
(고글)

Drum
(북)

Boots 1
(부츠)

Boots 2
(부츠)

Ohio
(오하이오 주 지도)

Belt
(허리띠)

Helmet
(헬멧)

Heart 1
(하트)

Heart 2
(하트)

Shovel
(삽)

Binoculars
(쌍안경)

Medal
(메달)

Knife
(칼)

이미지 출처: www.hiddenpicturepuzzles.com

강정호가 공식으로 FA 시장에 나왔다.

지난31일‘한겨레’에 따르면 피츠버그는 강정호에 

대한 클럽 옵션을 거부했다. 이는 피츠버그가 강정호

에게 550만달러(약 62억원)를 주고 2019년까지 계약

을 연장하는 옵션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강정호는 2015년 피츠버그와 4+1년 계약을 맺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피츠버그는 올 시즌을 마치

고 강정호와 1년 계약을 연장할지 고민했으나 이 옵

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자유계약 시장에서 새로운 팀

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피츠버그가 옵션과는 다른 

내용으로 강정호와 프리에이전트 계약을 할 가능성

도 있다. 미국 야구 매체‘팬사이디드’는 이날 피츠

버그 구단의 선택이“놀랍지 않다.”면서도“강정호

가 피츠버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가능성은 남

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9월 닐 헌팅턴 피츠버그 단장은“강정호에 대

한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다 해도, 구단과 강정호는 

모두 2019년에 함께 뛰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

한 바 있다.

일단 피츠버그가 강정호와 2019시즌 계약을 하기

클레이 톰슨이 스테픈 커리의 대기록을 넘어섰다.‘역

대 최고의 슈터’를 향한 선의의 경쟁은 시작됐다.

1일‘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톰슨은 지난달 2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열린 2018-

19시즌 NBA 정규리그 시카고 불스와 원정 경기에서 

3점 슛 14개를 폭발시키며 2016년 11월 8일 커리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전에서 기록한 한 경기 최다 3점 

슛(13개) 기록을 넘어섰다.

시카고 불스전에서 절정의 슛 감각을 자랑한 톰슨

은 전반전에만 3점 슛 10개를 성공하며 역대 전반전 3

점 슛 타이기록을 세웠다. 전반전이 끝난 뒤 커리는 라

커룸에서 톰슨의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톰슨에게 

다가가“내 기록을 깨버려!”라고 말했다.

커리의 응원을 등에 업은 톰슨은 질주를 멈추지 않

았다. 3쿼터에 3점 슛 4개를 추가하며 커리의 기록을 

에는 위험 요소가 있었다. 강정호는 음주 운전 물의

를 빚으며 미국 취업비자를 취득하지 못해 2017시즌

을 통째로 날렸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에는 비자

를 받았지만, 왼쪽 손목 수술을 받으면서 경기에 제

대로 뛰지 못했다.

강정호는 올해 피츠버그의 정규시즌 마지막 시리

즈인 신시내티 레즈 3연전에서 6차례 타석에 선 게 

전부다. 그러나 강정호는 2015년과 2016년 메이저리

그에서 229경기 타율 0.273, 출루율 0.355, 장타율 

0.483, 36홈런, 120타점 등 뛰어난 성적을 냈다.

강정호가 이 기량을 2019년에도 보여준다면, 그는 

현 피츠버그의 주전 3루수 콜린 모란의 자리를 차지

하는 것은 물론 팀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타자이

자 최고의 강타자로 올라설 수 있다고 팬사이디드

는 예상했다.

그러면서 피츠버그가 강정호와 인센티브를 잔뜩 

끼워 넣은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

는“2019시즌 경기 출장 수, 타격 성적에 따라 강정

호에게 제공할 금액을 정하는 것이 구단으로서는 최

선의 선택지”라며“구단과 강정호가 이미 피츠버그

에서 뛰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

이라고 내다봤다.

갈아치웠다. 두 팀의 점수 차가 이미 30점 이상으로 

벌어지자 톰슨은 벤치로 들어왔다.

경기 후 톰슨은“13번째 3점 슛을 넣고, 신기록까지 

단 1개가 남았다는 것을 알았다. 팀 동료 선수들이 계

속 패스해줬다. 함께 플레이한 선수들이 없이는 새로

운 기록을 세울 수 없었다. 오늘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만년 2인자의 설움을 털어낸 경기였다. 2015-16시

즌 톰슨은 276개의 3점 슛을 기록하며 한 시즌 최다 

3점 슛 역대 2위 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커리가 같은 

시즌에 무려 402개의 3점 슛을 넣으며 최고의 자리

를 지켰다.

이번 시즌 커리는 8경기서 3점 슛 48개를 넣으며 전

체 1위다. 초반 부진했던 톰슨은 단숨에 3점 슛 14개

를 추가하며 이날 현재 공동 13위(19개)에 올랐다. 

강정호 FA 됐다 … 피츠버그 클럽 옵션 거부

톰슨, 한 경기 최다 3점슛 신기록 작성


